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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late adolescent males and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from parents, teachers, and peers on the trajectories. Participants included 507 10 th grade

Korean male high school students. Levels of depression and anxiety were measured using a sub-scal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Youth Self Report (K-YSR) every six months for 3years;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parents, teachers,

and peers was measured once during baseline. The results of 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 indicated that there are

four latent trajectories of anxiety and depression: low(46.8%), moderate(33.1%), high(13.6%), and fluctuating(6.5%).

The fluctuating group showed moderate levels of depression and anxiety at the baseline but showed a subclinical level

of the problems by the 3 rd and the 4th measurement sessions, after which the levels gradually decreased.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peers predicted low, moderate, and high trajectories of the internalized problems; students

with lower levels of support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higher risk trajectori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higher

level of parent support in the fluctuating trajectory was the only factor that distinguished it from the high trajector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support from both parents and peers could be useful in predicting the development

of internalized problems and that parent support may be a protective factor in high-risk late adolescent 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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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발육과 다양한

생리적 변환이 나타나는 시기로써 진학과 학

업적 성취라는 중요한 발달 과업을 마주하게

된다(Masten & Coatsworth, 1998). 이 시기에 청

소년들은 신체․사회․심리적으로 상당한 변

화를 경험하게 되며 내․외적으로 많은 갈등

상황에 노출됨에 따라 정서 및 행동장애 유병

률이 증가하는 등 급격한 심리적 변화 양상이

보고된다(Cicchetti & Rogosch, 2002; Kim & Min,

2006). 청소년기 심리적 부적응은 크게 비행이

나 공격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 우울, 불안으

로 대표되는 내재화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경우, 증상 발

현 양상이 비슷하고 상호 관련성이 높아서 뚜

렷한 구분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근래에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분류하는 것이 추천된

다(Ahn, 2009; Hankin, & Abramson, 2001; Mash

& Barkley, 2003). 일반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내재화 문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외현

화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

다(Gjerde, Block, & Block, 1988; Kang & Kook,

2010).

한편 최근에는 남자 청소년의 우울증 유병

률 및 자살률이 증가하면서, 남자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기 시

작했다(Ahn, 2012; Kim, Kim, & Kim, 2012;

Kim, 2014). 외국의 경우, 남자 청소년들의 우

울증 유병률이 2006년 4.5%에서 2013년 5.3%

로 증가했으며, 일상생활 기능의 심각한 손상

을 동반한 우울증 또한 같은 기간 2.6%에서

3.5%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이 보고되었다

(Center for Behavioral Health Statistics and

Quality, 2013). 국내의 경우 남자 청소년의 우

울감 경험률이 25.5%에 이르며(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남자 청소년의 사

망원인 1위가 자살(전체 사망원인 중 13.3%)인

것으로 밝혀져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4).

일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는

발달시기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고 알려

져 있는데, 청소년 전기에는 대부분이 낮은

수준의 문제를 보이다가, 청소년 후기로 접

어드는 만 14-15세부터 문제 수준이 다양하

게 분화하는 패턴이 관찰된다(Garber, Keiley,

& Martin, 2002; Ge, Lorenz, Conger, Elder, &

Simons, 1994). 국내에서 실시된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시기에 우

울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남학생의 비율

은 약 22-25%였으나, 고등학교 시기에는 그

비율이 27-29%로 상승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또한

청소년 후기에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겪는 남자의 경우 성인기에도 지속적으로 동

일한 문제를 겪으며(Bhatia & Bhatia, 2007;

Harrington, Fudge, Rutter, Pickles, & Hill, 1990),

직업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Keenan-Miller,

Hammnen, & Brenan, 2007)이 동반되는 등 그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후기 남자 청소년 집단의 내재화 문

제의 종단적 발달양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장기간에 걸친 발달 양상을 분석하는 대표

적인 방법으로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이 있다. 잠재성장모형은 종단자료 분석

의 한 방법으로, 하위유형인 잠재성장곡선모

형(latent growth curve model; LGCM)과 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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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혼합모형(latent growth mixture model; LGMM)

을 적용하면 집단의 발달 양상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집단 내에 잠재되어

있는 이질성을 밝혀내어 발달 양상의 개인차

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Chung, 2009; Yeo & Park, 2012).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은 청소년 집

단의 내재화 문제 발달에 다양한 하위 궤적이

있음을 밝혀왔다(Brendgen, Wanner, Morin, &

Vitaro, 2005; Costello, Swendsen, Rose, & Dierker,

2008; Mezulis, Salk, Hyde, Priess-Groben, &

Simonson., 2013; Reinke, Eddy, Dishion, & Reid,

2012; Rodriguez, Moss, & Audrain-McGovern,

2005). 우울, 불안과 같은 대표적인 내재화 문

제의 하위 발달양상을 살핀 선행 연구들은 대

부분 세 개 이상의 하위 궤적을 보고하였는데,

측정기간 동안 낮음 또는 중간 수준을 안정적

으로 유지하는 두 궤적과 더불어 측정기간 중

적어도 1회 이상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경험하는 고위험 궤적이 공통적으로 보고되었

다. 고위험 궤적이 보이는 양상은 연구들마다

다양한데, 높은 수준 문제를 보고하는 시기에

따라 크게 네 가지 궤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측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내

재화 문제를 보고하는 궤적(Brendgen et al.,

2005; Crocetti, Klimstra, Keijsers, Hale III &

Meeus, 2008; Miers, Blote, Rooij, Bokhorst &

Westenberg, 2012; Olino, Klein, Lewinsohn, Rohde

& Seeley, 2010; Reinke et al., 2012; Rodriguez et

al., 2005), (2) 청소년 초기부터 내재화 문제 수

준이 꾸준히 증가하여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궤적(Brendgen et al., 2005; Costello et al., 2008;

Mezulis et al., 2013; Olino et al., 2010; Reinke et

al., 2012), (3) 청소년 초기에 높은 수준의 내재

화 문제를 보고하다가 감소하는 궤적(Costello

et al,, 2008; Legerstee et al., 2013; Mezulis et al.,

2013; Olino et al., 2010; Reinke et al., 2012). (4)

초기에는 중간 수준의 불안을 보고했으나, 중

간에 높은 수준을 보고한 후 다시 중간 수준

으로 감소하는 궤적(Morin et al., 2011).

한편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의 발현시기 및

발달양상에는 뚜렷한 성차가 시사됨에 따라

(Angold, Erkani, Silberg, Eaves, & Costello, 2002;

Shin, Chung & Kim, 2012), 일부 종단연구들에

서는 남녀 청소년 집단을 구분하여 내재화 문

제의 하위 발달궤적 분석을 시도하였다(Dekker

et al., 2007; Kim, 2010). 독일의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4-18세 기간을 추적한 연구

(Dekker et al., 2007)에서는 남녀 각각 6개의 하

위 발달궤적이 발견되었는데, 측정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는 궤적은 여자가

2개, 남자는 3개로 서로 다른 양상을 띄었다.

독일에서 이뤄진 10-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안 수준의 변화를 추적한 연구(Legerstee et

al., 2013)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낮음, 중

간, 중간-증가의 세 궤적이 발견된 반면, 남자

청소년에게서는 낮음, 중간 궤적은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중간-증가의 궤적 대신 초기에는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고하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높음-감소 궤적이 보고되었다. 또한

미국의 15-24세의 남자만을 대상으로 우울 수

준을 추적한 연구(Stoolmiller et al., 2005)에서는

4개의 하위 발달궤적이 보고되었는데, 측정기

간 동안 지속적으로 낮음, 중간, 높음 수준을

유지한 3개의 궤적과 함께 청소년 후기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성인기에 접어들어

급격히 감소하는 궤적이 나타났다. 한편 국내

의 경우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1-14세의 남녀 초기 청소년들의 우울 양상을

분석한 국내연구(Kim, 2010)에서 여자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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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낮음, 중간, 높음의 세 가지 궤적이

나타난 반면, 남자 청소년에게서는 낮음, 중간

의 두 가지 하위 궤적만이 나타났다.

위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후기 남자 청소

년 집단의 내재화 문제 발달궤적은 여자 청소

년들의 궤적과는 상이하며, 발달시기에 따라

하위 궤적의 개수 및 양상에 변화가 있을 것

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연구의 수가 적고 연

구들마다 측정기간이 달라 일반화된 결론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Stoolmiller

등(2005)의 연구의 경우 미국 내에서도 경제적

수준이 낮고 청소년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져, 후기 남자

청소년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초 측정시기 및 추적 기간의 설정에 따라

초기값과 변화율이 달라지는 잠재성장모형의

특성을 고려할 때(Cole, 2006; Obradović, &

Hipwell, 2010), 측정기간이 상이한 Dekker 등

(2007)과 Kim(2010)의 연구결과를 후기 남자

청소년 집단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평균 1년

을 주기로 측정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측정

주기가 청소년들의 내재화 문제를 관찰하는데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

았다. 연구의 수가 부족하긴 하나 측정주기가

4개월으로 짧았던 Morin 등(2011)의 불안 수준

측정 연구의 경우 단기간에 내재화 문제 수준

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다소간 특이한 고위

험 궤적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후기 남

자 청소년 집단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서는 측정 대상을 한정하고 측정주기에 변화

를 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편 잠재성장모형 접근을 통해 내재화 문

제의 하위 발달궤적을 구분하게 됨에 따라,

연구자들은 발달궤적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

는 변인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신뢰로운

예측요인의 발견은 고위험 궤적에 속할 확률

이 높은 청소년들을 조기에 선별하고, 비용-효

율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

한 임상적 가치가 있다(Cho, 2009).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들 -

가족 임금(Mezulis et al., 2013; Stoolmiller et al.,

2005), 부모의 우울 수준(Fernandez et al., 2013;

Stoolmiller et al., 2005), 부모의 과보호 수준

(Legerstee et al., 2013), 학교폭력에 대한 노출

수준(Morin et al., 2011), 청소년의 인지적 대처

성향(Mezulis et al., 2013; Miers et al., 2013;

Yaroslavsky et al., 2013), 술․담배․마리화나

사용(Costello et al., 2008; Rodriguez et al., 2005)

등 - 이 예측 요인으로 언급되어 왔다. 그 중

에서도 부모, 교사, 또래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 수준은 청소년들이 처한 전반적인 발달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발달궤적

의 예측요인을 밝히고자 한 종단연구들에서

가장 빈번히 검토되어 온 변인이다(Brendgen et

al., 2005; Cho, 2009; Costello et al., 2008; Kim,

2010; Needham, 2008; Yoon & Lee, 2010).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

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청소년 집단 연구에서는 주로 부모, 교사, 또

래의 지지로 구분된다(Dubow & Tisak, 1989).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청소년 정신건

강에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Cho

& Lee, 2010; Gould, Greenberg, Velting, &

Shaffer, 2003; Kim, 2008).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이를 지각하는 사람에게 중요

한 사람일수록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사람은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Brown, 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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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orn, & Steinberg, 1993). 특히 국내 청소년

의 경우 청소년 전기에 비해 후기로 갈수록

교사로부터 얻는 지지 보다는 또래로부터 얻

는 지지가 우울 등 내재화 문제에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Yang & Lim,

1998).

기존 종단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

의 세 가지 하위 요인 중 부모의 지지 요인은

내재화 문제의 궤적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Brendgen et al., 2005; Cho, 2009;

Costello et al., 2008; Kim, 2010; Needham, 2008;

Stice et al., 2004; Yoon & Lee, 2010). 즉, 부모

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일수

록 우울 수준이 낮은 궤적에 속했으며, 이러

한 결과는 초기 청소년(11-14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Brendgen et al., 2005; Kim, 2010) 및

12-25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Costello et al.,

2008)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인

하위 발달궤적을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잠재성

장모형을 적용해 청소년 우울의 전반적인

발달양상과 부모의 지지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지지 수준이 높

을수록 우울의 초기값이 작고, 우울 문제의

증가 속도도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Cho, 2009;

Needham, 2008; Stice et al., 2004; Yoon & Lee,

2010).

반면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다. 먼저 또래의 지지

변인의 경우 성별에 따라 예측 여부가 달라지

는 모습을 보였다. 12-25세 남녀 모두를 대상

으로 한 연구(Costello et al., 2008)에서는 또래

의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궤적에 속했으나, 13-15세의 여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Stice et al., 2004)에서는

또래의 지지가 우울의 장기적인 변화율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초

기 청소년(11-14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Kim, 2010) 남자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낮은 수준의 우울 궤

적에 속했으나,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는 또래

의 지지가 발달궤적을 유의미하게 구분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의 지지

의 경우, 12-25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해외 연

구에서는 우울 하위 발달궤적을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Costello et al., 2008), 국내 초

기 청소년(11-14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발달궤적을 구분하지 못 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10). 이처럼 일

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은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변인이 내재화 문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 표본 집단 및 측정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

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성별 및 청소년

전․후기를 구분하여 내재화 문제의 발달 양

상과 사회적 지지 변인과의 관련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들을 구분하여 살핀 연구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내재화 문제의

급격한 변화 양상을 보고하는 후기 남자 청소

년을 대상으로 우울․불안 문제를 추적함으로

써 내재화 문제 발달의 개인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측정기간을 고등학교 기간으로 국한함

으로써 청소년 후기에 접어든 남학생들의 내

재화 문제 발달 궤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

해를 구하고자 한다. 둘째, 내재화 문제의 하

위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하위 변인인 부모, 교

사 또래의 지지를 나누어 검토할 것이다. 이

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상적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 248 -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인문계 남자 고등학

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평균 4.5개월 간격으로 총 6회에 걸쳐 반복

실시되었다. 첫 번째 설문에 응했던 학생 562

명 중 이후 측정회기에서 설문에 응하지 않은

횟수가 1회 이상인 학생들은 총 55명이었으며,

이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적으로 총 507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한편, 분석에서 제외된 집단(55명)이 특정한

경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종분석에

포함된 집단(507명)과 우울․불안 및 사회적

지지 수준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모

든 변인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관

찰되지 않았다, p > .05.

측정도구

우울․불안

청소년의 우울․불안 문제 수준과 그 발달

궤적을 파악하기 위해 Achenbach(1991)가 개발

하고 Oh, Ha, Lee와 Hong(2001)이 표준화한 한

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orean version

of Youth Self Report: K-YSR)의 ‘우울․불안’ 소

척도를 사용하였다. K-YSR은 총 112문항으로

크게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나뉘며,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의 8가지 임상척

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의

하위척도 중 하나로 16문항으로 구성된 ‘우

울․불안’ 소척도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우

울․불안 문제를 측정하였다. K-YSR은 각 문

제행동 항목에 대하여 0점부터 2점까지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우울․불안 문제가 많음을 뜻한다. Oh

등(2001)의 연구에서 ‘우울․불안’ 소척도의 내

적합치도 계수는 .84(남자)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측정시기에 따라 .87 - .90 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부모와 교사, 또래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

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ubow와 Ulman

(1989)의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를 Oh, Kim, Do와 Eoh(2005)가

수정․보완하여 만든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

용하였다. 부모와 교사, 또래의 지지에 대해

각 8개 문항씩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각 문항 별로 0점부터 3점까지 4점 리커

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참가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

은 것으로 해석한다. Kim과 Oh(2005)의 연구에

서 내적 합치도는 부모 .90, 교사 .95, 또래 .91

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 .92, 교

사 .94, 또래 .94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먼저 후기 남자 청소년 우울․불안 문제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잠재

성장분석을 실시했다. 잠재성장분석에서는 각

개인의 반복 측정된 값으로 개별 회귀선을 그

린 후, 이로부터 개인들의 초기치의 평균값과

변화율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전체 자료를 설

명하는 초기치와 변화율로 이뤄진 함수를 얻

게 된다(Muthen & Muthen, 2000).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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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속변수인 우울․불안 점수의 반복측정된

값을 대상으로 함수의 선형 모형과 2차 함수

모형을 비교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모형을 선

정했다. 모형 비교를 위해 모형 간 직접적인

비교 방법인 카이스퀘어 차이검정 결과와 함

께 이론 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

를 통해 산출되는 절대적 적합도인 RMSEA,

분석 모형과 기저 모형을 비교하여 얼마나 자

료를 잘 설명해주는 지를 알려주는 상대적 적

합도 지수인 TLI, CFI 값을 고려하였다(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2; Lee & Lim, 2008;

McDonald & Marsh, 1990).

선택된 모형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 등

성장요인의 평균과 분산의 통계치를 근거로,

자료 내에 잠재되어 있는 질적으로 다른 하위

발달궤적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모형 내 최적의 하위 발달

궤적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 동질성 지표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

로 대안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산출되며 값이

적을수록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이 좋은 것

으로 알려져 있는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Adjective BIC (Adj. BIC) 값과 k-1 개 모형과 k

개 집단을 갖는 모형 간의 적합도를 비교해주

는 Lo-Mendell-Rubin의 조정된 χ2 검정을 고려

하였다. 특히 BIC와 Lo-Mendell_Rubin의 조정된

χ2 검정 결과는 다른 지표들에 비해 잠재성장

혼합모형 분석시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였다(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또한 집단 간 경계수준을 알려주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entropy 값을 참고하였다(Hix-

small, Duncan, Duncan & Okut, 2004). 이를 통

해 각 하위 발달궤적을 구성하는 개인을 확인

하고, 잠재집단을 도출하였다. 이후 최초 자료

수집 시기의 부모, 교사, 또래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개인의 우울․불안 하위 발달궤적을

예측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1회 이상의

결측치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완전제거법

(Listwise deletion)을 적용하였다. 완전제거법은

종단연구의 결측치 자료 분석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결측치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분석에서 제외하는 방

법이다. 분석에서 제외된 집단과 최종 분석에

포함된 집단 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변수들을 대상으로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

다.

잠재성장곡선모형 및 잠재성장혼합모형 분

석은 Mplus 4.21을 사용하였다. 해당 프로그램

을 이용한 분석은 공분산 구조모형을 활용하

므로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고, 잠재된 특성

을 활용하여 유형화할 때 최적의 분류를 검증

하기 위한 여러 통계적 모델 적합도 지수를

제시해 보다 신빙성있는 분류를 가능케 한다

는 장점을 지닌다(Muthen, 2008). 이외에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포함한 모든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PSS), Windows

Version 21.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 특성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 등 기

술통계치와 해당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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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Table 1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측정기간

동안 후기 남자 청소년들의 우울․불안 문제

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

데 3차 측정시기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각 측정시기의 우울․불안

문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척도인 부모, 교사,

또래의 지지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

으며, 이를 통해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이

Variables N M SD Range

Depression/Anxiety, 1st 507 5.51 4.60 0-27

Depression/Anxiety, 2nd 507 6.81 5.38 0-28

Depression/Anxiety, 3rd 507 6.98 5.40 0-29

Depression/Anxiety, 4th 507 6.14 5.30 0-29

Depression/Anxiety, 5th 507 5.99 5.53 0-30

Depression/Anxiety, 6th 507 4.49 5.27 0-30

Parent support 502 16.68 5.15 0-24

Teacher support 504 10.64 5.58 0-24

Peer support 505 15.37 4.76 0-24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Levels of Depression/Anxiety and Social Support from Parent,

Teacher, and Peer

1 2 3 4 5 6 7 8 9

1. Parent support 1

2. Teacher support .32** 1

3. Peer support .34** .33** 1

4. Depression/Anxiety, 1st -.27** -.13** -.29** 1

5. Depression/Anxiety, 2nd -.21** -.12** -.20** .72** 1

6. Depression/Anxiety, 3rd -.22** -.14** -.24** .59** .71** 1

7. Depression/Anxiety, 4th -.18** -.03 -.24** .55** .63** .64** 1

8. Depression/Anxiety, 5th -.16** -.05 -.21** .53** .60** .65** .69** 1

9. Depression/Anxiety, 6th -.20** -.04 -.19** .40** .43** .46** .55** .55** 1

**p < .01.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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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우울․불안 문제는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후기 남자 청소년의 우울․불안 발달궤적의

형태

청소년의 우울․불안 문제의 형태를 탐색하

기 위하여 선형 모형과 2차 함수 모형의 잠재

성장곡선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모형을 대상

으로 카이스퀘어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2차

함수 모형이 선형 모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나은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χ2(4, N =

507) = 214.54, p < .001. 또한 상대적 적합도

로써 값이 클수록 더 나은 모형임을 의미하는

CFI, TLI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 중 하나로써

값이 작을수록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

을 의미하는 RMSEA 값을 고려할 때(Browne &

Cudeck, 1992), 2차 함수 모형이 선형모형에 비

해 보다 자료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이에 따라 2차함수모형을 선택하였

다.

2차 함수 모형의 우울․불안 문제의 초기치

(intercept)와 변화율(slope), 이차항(quadratic)이라

는 성장요인(growth factor)의 평균과 분산은

Table 4와 같다. 청소년이 지각한 우울․불안

의 변화율 및 이차항의 분산은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나 개인들의 우울․불안 발달궤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집단

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이질성을 추출하기

위해 초기치와 변화율, 이차항을 중심으로 그

유사성에 따라 하위 발달궤적을 확인해 볼 필

요가 시사되었다.

우울․불안 문제의 하위 발달궤적의 확인

청소년의 우울․불안 문제의 상이한 개인

χ2 df p CFI TLI RMSEA

Linear 276.68 16 <.001 .852 .861 .173

Quadratic 62.14 12 <.001 .972 .964 .088

Note. CFI = Comparative Fit Index; TLI = Tucker Lewis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able 3

Fit Indices for Growth Functions of Depression/Anxiety Symptoms

M SE t Variance SE t

Intercept 5.61 .20 27.72*** 18.50 1.56 11.89***

Slope 1.21 .13 9.35*** 3.91 0.76 5.13**

Quadratic -.29 .03 -11.18*** 0.13 0.03 4.50**

**p < .01. ***p < .001.

Table 4

Growth Factor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Growth Cur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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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궤적들 간에 초기치와 변화율이 유사한

발달 궤적의 집단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잠재성장혼합모형(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 분석을 시도하였다.

최적의 하위 발달궤적의 수를 결정하기 위

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의 지표, 동질성

등의 지표들을 비교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

다. 비교 결과 궤적의 수가 4개와 5개일 때

집단 간 경계 수준을 알려주는 entropy 값이

나머지 궤적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적합 정도를 나타내는

AIC 및 BIC, Adj. BIC 값도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5개 궤적은 Lo-Mendell-Rubin의

조정된 χ2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계적인 지표와

이론적 설명 가능성을 종합할 때 최종적으로

가장 합당한 하위 발달궤적의 수를 4개로 선

정하였다.

후기 남자 청소년 우울․불안 문제의 하위

발달궤적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초기치와 변화

율의 평균을 표준화된 계수로 Table 6에 제시

하였다. 가장 많은 참가자가 포함된 ‘낮음’ 궤

적(46.8%)의 경우 초기치는 2.78으로 매우 낮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화율과 이차항의 경

우 각각 유의미한 변화가 보고되나 값의 변화

가 크지 않아 우울․불안 문제가 비교적 안정

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참가자가 포함된 ‘중간-변화’ 궤적(6.3%)은 초

기치가 6.03으로 중간수준이었으나 변화율과

이차항이 각각 7.73와 –1.48로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궤적

에 속한 학생들은 측정기간 동안 우울․불안

수준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시 중간 수준으

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간’ 궤적

(33.1%)의 경우 초기치가 5.63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율과 이차항에서 각각 유의미한 변화가

보고되나 값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해당 궤

적의 학생들은 측정기간 동안 중간 수준의 우

울․불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음’ 궤적(13.6%)은 초기치가 13.11

로써 측정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불안 수준이 보고되다. 또한 변화율과

이차항의 평균이 유의미하지 않아 측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불안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하위

궤적에 대한 평균 사후확률(average posterior

log likelihood AIC BIC Adj. BIC Entropy Lo-Mendell-Rubin

1 -9055.05 18140.09 18204.52 18156.90 N/A N/A

2 -8349.93 16743.85 16836.88 16767.05 .65 -8515.18***

3 -8306.42 16670.83 16793.46 16701.41 .67 -8349.93*

4 -8261.46 16594.91 16747.14 16632.87 .71 -8308.85*

5 -8254.30 16594.61 16776.43 16639.95 .74 -8298.83

Note. AIC =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dj. BIC =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p < .05. ***p < .001.

Table 5

Fit Indices for One- to Five-Trajectorie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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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ty)은 .82-.86 으로 나타났다. 후기 남자

청소년 우울․불안 문제 하위 발달궤적을 그

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사회적 지지 하위척도의 우울․불안 발달궤적

예측

사회적 지지의 하위척도들이 4개의 우울․

불안 발달궤적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기준집단이 ‘높음’ 궤적일 때,

부모의 지지 점수가 높을수록 ‘낮음’, ‘중간-변

화’ 그리고 ‘중간’ 궤적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의 지

지 점수가 높을수록 ‘낮음’ 궤적과 ‘중간’ 궤

적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기준집단이 ‘중간’ 궤적인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지지와 또래의 지지

점수가 높을수록 ‘낮음’ 궤적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변화’

N Intercept Slope Quadratic

Low 237(46.8%) 2.78*** .82** -.22**

Fluctuating 33(6.3%) 6.03** 7.73** -1.48**

Moderate 168(33.1%) 5.63*** 1.44** -.29**

High 69(13.61%) 13.11*** -1.07 .05

**p < .01. ***p < .001.

Table 6

Growth Factor Parameter Estimates for Four-Trajectories Model

Figure 1.Four trajectories of depression/anxiety symptoms in late adolescent 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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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적이 기준집단인 경우, 세 가지 예측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사의 지

지’ 수준은 기준집단에 상관없이 궤적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1) 후기 남자 청소년의 우울․불

안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발달하며 변

화하는지 2) 사회적 지지 요인이 우울․불안

발달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기간 동안 남학생

의 우울․불안 문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약간 상승하다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발달궤적 내에 개인차

가 시사되었다. 이에 따라 잠재집단 확인을

위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서로 다른

발달궤적, 즉 ‘낮음(46.8%)’ 궤적, ‘중간(33.1%)’

궤적, ‘높음(13.6%)’ 궤적, 그리고 ‘중간-변화

(6.5%)’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 교사,

또래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불안의 하위 발

달궤적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 또래의

지지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불안 문제 수준

이 높은 궤적에 속했으며, 교사의 지지는 발

달궤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중간-변화’ 궤적의 경우 ‘높음’

궤적에 비해 부모의 지지 요인만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 결과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후기 남자 청소년의 우울․불안 문제

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 내에 잠

재되어 있는 이질성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서로 다른

우울․불안 발달궤적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후기 남자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발달

양상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초기 남자 청소년(만 11-14세)의

경우 우울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과 중

간 수준인 두 개의 궤적만이 발견된 점(Kim,

2010; Lee, 2010)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후기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일부 남자 청소년

High Moderate Fluctuating

Low Fluctuating Moderate Low Fluctuating Low

OR CI OR CI OR CI OR CI OR CI OR CI

Parent

support
1.15*** 1.08-1.22 1.10* 1.00-1.20 1.10** 1.03-1.16 1.05* 1.00-1.10 1.00 0.92-1.09 1.05 0.97-1.13

Teacher

support
0.97 0.91-1.02 1.01 0.93-1.09 0.98 0.93-1.04 0.99 0.95-1.03 10.3 0.95-1.11 0.96 0.89-1.03

Peer

support
1.15*** 1.07-1.22 1.10 0.99-1.21 1.08* 1.01-1.16 1.06* 1.01-1.11 1.01 0.93-1.11 1.04 0.96-1.14

Note.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p < .05. **p < .01. ***p < .000.

Table 7

Effects of Parent, Teacher, and Peer Support as Predictors in the Traje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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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서 내재화 문제가 급격히 늘어나고,

우울 및 불안 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Garber et al., 2002;

Garfinkel, & Golombek, 1974).

특히 측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비슷한 수

준을 유지하는 ‘낮음, 중간, 높음’세 궤적은 기

존의 미국(Stoolmiller et al., 2005), 독일(Dekker

et al., 2007)에서 실시된 선행연구에서도 동일

하게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세 궤적은 후기

남자 청소년의 보편적인 내재화 문제 발달 궤

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 가지 흥

미로운 점은 세 궤적의 구성 비율이 연구들마

다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청

소년 후기에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보고

하는 궤적의 경우, 미국의 연구에서는 24.4%

를 기록한 반면, 독일의 연구에서는 1.9%에

불과했고, 본 연구에서는 두 연구의 중간 수

준인 13.6%로 나타났다. 세 연구 결과를 직접

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처

럼 구성 비율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각

연구가 진행된 지역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서 부분적으로나마 추론할 수 있겠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계층이 우울 및 부적응적인 정신적 문제

를 더 많이 겪는 것은 문화 보편적인 현상이

다(Link & Phenlan, 1995). 최근에는 단지 가계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문화적인

여건 등 삶의 질적 차원을 고려한 ‘사회경제

적 박탈’ 이라는 개념으로 사회구조적 변인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시도들도 이어

지고 있다(Kahng & Kwon, 2008; Kim, You &

Song, 2015). 이러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들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선행연

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들이 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직

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부

적응적인 가족관계 등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Bradley & Corwyn, 2002)이러한 선행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미

국에서 실시된 연구의 경우 경제수준이 낮고

청소년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졌으며, 이와 반대로 독일에

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들이 측정 중간에

탈락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

고되어 이들 집단을 과소대표 할 가능성이 시

사된다. 한편 본 연구가 실시된 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이 해당 도내의 32개 행정구역

중 15위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Statistics

Korea, 2011),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지역문화지수에서는 국내 상위권으로 분

류된 바 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이러한 특성들은 본 연구가 이

뤄진 지역이 중상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지역임을 시사한다. 각 연구가 실시된

지역의 위와 같은 특성과 높음 궤적의 구성비

율 간의 일관적인 경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

이 처한 사회경제적 지위 및 지역의 생활환경

등이 이들의 내재화 문제 발달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후기 남자 청소년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던 ‘낮음, 중간, 높음’ 세

가지 궤적 외에 우울․불안 수준의 급격한 변

화를 보이는 ‘중간-변화’ 궤적이 관찰되었다.

‘중간-변화’ 궤적의 발달양상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최초에는 중간 수준의 우울․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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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다가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높음’ 궤적

과 유사한 수준을 보고한 후, 다시 중간 수준

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짧은

기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중간-변화’ 궤적의

발견은 먼저 본 연구의 측정방법 상의 특징에

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종단연구들은

평균 1-2년 주기로 내재화 문제 수준을 측정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집단이 스트레스에 매

우 취약한 집단이며, 짧은 기간에도 급격한

심리적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측정 주기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평균 약 4.5개월을 주기로 반복 측정을

실시하여 후기 남자 청소년의 우울․불안 수

준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역동적인 심리적 변화를 보이는 ‘중간-변화’

궤적과 같은 집단 또한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러한 다소 특이한 고위험 궤적은 본 연구와

유사하게 4개월 주기로 불안 수준을 측정한

바 있는 Morin 등(2011)의 연구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신체․

사회․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청

소년 집단의 발달양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 측

정 주기를 단축하고 반복적으로 측정을 실시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중간-변화’ 궤적의 발견은 특정 시

점의 우울․불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과거의

우울․불안 수준의 발달궤적은 다를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높음’

궤적과 ‘중간-변화’ 궤적에 속한 청소년들이 3,

4회 측정시기에 유사한 수준의 우울․불안 문

제를 보고한 바 있다. 만약 측정이 일회성으

로 끝났다면 이들은 측정시점에서의 문제 수

준에 따라 단일한 집단으로 다루어졌을 것이

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높

음’ 궤적에 속한 학생들은 그 수준을 유지한

반면에, ‘중간-변화’ 궤적의 학생들은 다시 예

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측정 시점에 유사

한 수준의 우울을 보고하더라도 과거의 발달

궤적이 달랐던 집단들 간에는 전반적인 문제

행동, 학업능력, 과거 정신병력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기능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는데, 특히 과거에 높은 수준의 문제를 보인

궤적일수록 저하된 기능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ekker et al., 2007). 특히 이러한 결

과는 실제 임상 장면에서 청소년 내재화 문제

에 대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과거

발달궤적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성을 제기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세 가지 하위 변인 중

부모, 또래의 지지 수준이 후기 남자 청소년

의 우울․불안 발달궤적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초 측정 시에 부

모 및 또래의 지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남

학생일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낮은 발달 궤

적에 속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부모의 지지

는 기존에 남자 청소년 및 남녀 청소년을 모

두 포함한 선행연구(Brendgen et al., 2005;

Costello et al., 2008; Kim, 2010)에서도 예측요

인으로 나타나 세 가지 하위 요인 중 가장 신

뢰로운 예측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내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에 따라

부모와 함께하는 물리적 시간이 줄어들고 상

호작용하는 빈도 또한 감소하게 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부모의 지지 변인이 내재화 문제

발달의 예측요인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부모-

자녀의 관계가 단순히 양자 간의 관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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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 신체 운동 능

력(Uchino, Cacioppo, & Kiecolt-Glaser, 1996), 학

교생활적응(Choi, 2004; Lee & Chung, 2004) 등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지지 변인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만 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지지가 ‘중간-변화’

궤적과 ‘높음’ 궤적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간-변화’

궤적의 청소년들은 ‘높음’ 궤적에 비해 부모의

지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했는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지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집단일수록 위기 상황에서 적응적으

로 대처하여 예년의 기능 수준으로 빠르게 회

복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기존의 이론

적 연구(Rutter & Soucar, 2002)에서는 부모의

지지가 스트레스원(stressor)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청소년

내재화 문제의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고 설명

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경험적으로 지지한다.

또래의 지지 역시 후기 남자 청소년의 우

울․불안 발달 궤적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초기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2010; Stice et al., 2004)에서

는 또래의 지지 수준이나 또래애착이 우울․

불안 궤적을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관

련 영역의 성차가 시사된다. 성차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성

별에 따라 또래 관계를 맺는 양상 및 또래 관

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 이유

를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여자 청

소년들은 집중적이고 친밀한 소규모 또래 관

계를 맺는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또래지

위(peer status)에 관심이 많으며, 넓은 범위에서

서열화 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Furman & Buhmester, 1992; Maccoby,

1990). 낮은 또래 지위는 남자 청소년들의 대

인관계, 품행문제, 학교적응 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Lee & Kim, 2011), 우울과도 유의

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Kiesner, 2002).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또래 지위에 민감한 남자 청소년일수록

또래의 지지 수준이 내재화 문제의 발달을 보

다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끝으로 교사의 지지 변인은 후기 남자 청소

년의 내재화 문제 발달궤적을 예측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초

기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

2009; Kim, 2010)와는 일치하나, 해외 초기 청

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Reddy et al.,

2003)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연구의 수가

제한적이며 측정기간이 달라 직접적 비교가

어려우나, 이러한 결과는 학생-교사의 관계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에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청소년들은 공

교육 체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환경 속에

서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정신건

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줄어든 현실

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Cho,

2009; Wo & Kim, 2011). 더불어 발달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지지원의 상대적 중요

도 또한 본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시

기 청소년들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사회적 지

지의 영향력은 부모-교사-또래 순으로 나타나

나,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부모-또래-교사의

지지 순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Y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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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1998). 이에 따라 본 연구 결과는 교사-학

생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감소와 함께 교사

의 지지가 내재화 문제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이 줄어드는 청소년 후기의 특성이 반영된 것

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제안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1개 남자 고

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연구

결과를 국내 청소년 집단 일반에게 적용하기

에는 제한적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지역 및 표본의

크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표집시

에는 내재화 문제의 평균 수준 및 전반적인

분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의 경제적 수준 및 문화지수 등을 고려한

세심한 계획과 실시가 동반된다면 보다 대표

성있는 연구의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둘째, 추후 연구에서는 발달궤적 간의 차

이를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수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우울

수준, 청소년의 인지적 대처능력, 알콜, 담배

등 약물 사용 변인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으

며, 관련 변인들에 대한 국내 자료 수집과 분

석이 실시된다면 발달궤적을 예측하는 스크리

닝 검사의 개발이나, 고위험 집단에 대한 개

입 계획의 수립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

을 우울․불안의 예측요인으로써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최초 측정시기에만 1회 측정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

준은 발달단계에 영향을 받으며(Brown et al.,

1993),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과 상호작용하

는 유동적인 변인임을 고려할 때(Gould et al.,

2003), 사회적 지지 수준의 반복 측정 및 분석

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사회

적 지지 수준이 우울․불안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설득력있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청

소년의 주관적인 자기보고 외에 상호작용 행

동 관찰 및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부모보고

자료 등 보다 다각적인 측정이 실시된다면 본

연구 결과를 보다 풍부히 해석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연구 결과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겠

으며, 사회적 지지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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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남자 청소년의 우울․불안 발달궤적과 사회적 지지

곽 의 현 정 경 미 김 은 성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본 연구에서는 후기 남자 청소년의 우울 불안 문제의 하위 발달 궤적을 확인하고, 발달 궤적

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써 사회적 지지 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소재 남자 고등

학생 507명의 자료를 만 2년의 기간 동안 총 6회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남자 고등학생들의

우울․불안 수준은 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YSR) 중 우울․불안 소척도를 사용하여 매 측정

시기마다 반복측정 되었으며, 부모, 교사, 그리고 또래의 지지 수준이 최초 측정시기에 1회

수집되었다. 잠재성장곡선모형을 적용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우울․불안 문제의 변화는 2차

곡선모형이 적합하였으며 변화율의 평균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가 유

의미하여 잠재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해 하위 발달궤적을 조사한 결과, 4가지 궤적이 확인되었

다. 초기치와 변화율을 고려하여 각각 ‘낮음’, ‘중간-변화’, ‘중간’, ‘높음’ 궤적이라고 명명하였

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변인들이 서로 다른 궤적에 속할 확률을 예측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의 궤적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분석할 때, 부모의

지지와 또래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낮은 궤적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와 추후 연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후기 남자 청소년, 우울, 불안, 발달궤적, 사회적지지


